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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에서 사료작물 재배가 토양개량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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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새만금 간척농지는 밭작물 재배가 불가피하며, 간척지의 조기 숙전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간척지의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

료 및 녹비작물 재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토양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료 및 녹비작물 재배시 토양개량의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지노출지에서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토양개량 방안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새만금 간척지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토양을 본 과제의 조사 대상 토양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미사사양질 토양이 분포하는 김

제지구의 B3 포장과 사질 토양이 분포하는 C2 포장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지의 토양 특성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포장에서 토양 단면 및 화학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새만금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지는 기존 간척지와는 달리 지하수위가 매우 낮았다. 토양 단면 특성조사시 지하수위가 120 cm

보다 더 낮은 깊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토양 특성 조사시에도 100 cm보다 낮은 깊이에 위치하고 있었

다. 따라서 지하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배수불량층이 80 cm 이하 깊이에서 출현하였다.

기존 간척지와는 달리 지하수위가 매우 낮으므로 간척 후 짧은 기간 경과에도 제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었다. 토양 

EC, NH4OAc 침출성 Na 함량 및 수용성 Na 함량이 표층 뿐만 아니라 배수불량층에서도 매우 낮았다. 또한 토양 중 수용성 

양이온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토양이 재 염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제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토양 EC와 Na 함량이 매우 낮으나 야생초지 자생지에서도 사료작물 

재배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염이 진척된 것으로 보아 사료작물 재배 효과보다는 지하수위가 낮고 조립질인 토양 특성이 제

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제염 정도가 미사사양질 토양인 김제지구 포장의 토양과 사질 토양인 부안지구 토양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지

하수위가 낮은 것이 토성 차이보다 이들 지역에서의 제염에 더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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